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Vol.9, No.2, February (2019), pp. 833-844

http://dx.doi.org/10.21742/AJMAHS.2019.02.81

ISSN: 2383-5281 AJMAHS

Copyright 2019 HSST 833

조직 구성원의 혁신성과와 협업패턴에 대한 인지적 편향 

분석 미국 특허 발명자 정보 중심으로

현명진 김지은

요 약

본 연구는 기업의 문화를 형성하는 요소 중 개개인이 갖는 조직 구성원의 이름에 대한 인지적 편

향이 기업의 협업 패턴과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조사하였다 그동안의 조직문화에 관한 

연구는 독특하고 강한 문화적 특성을 정의하고 그 특성과 성과 간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분석이 강

조되어 온 반면 개인의 인지적 특성은 연구가 미흡하였다 개인의 특징 중 이름에 대한 인지적 편향

은 암묵적으로 공유되고 잘 변하지 않는 서브 컬처 로서 매우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이

다 년 월까지 미국 특허상표청 에 등록된 특허 건 중 서구 문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성경에 나오는 주요 사도의 이름과 변화형을 가진 발명자 이름을 추출하여 분

석하였다 네트워크 분석을 통하여 발명자의 이름이 가지는 인지적 편향 공동 발명자들의 협업 패턴

그리고 특허 출원 분야에 따른 이름별 특정 기술 성과들을 조사하였으며 분석 결과 발명자의 이름과 

일부 특허 분야 및 연구자 간의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핵심어 문화적 특성 서브 컬처 인지적 편향 이름

Abstract

The research on the organizational culture has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a unique and strong 

organizational characteristics to propel their innovation activities. Yet, an individual cognitive characteristic 

and its influence on co-working networks and innovation performance has not been highlighted. Note that 

the individuals might create their own cognitive bias in the perception of names. This implicit 

characteristics could be one of the implicit factors which can form a organizational sub-culture. In this 

regar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influence of cognitive bias on the innovation 

activities using the data from the networks of the US patent. We collected 32,874,742 patent inven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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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base from the U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USPTO) between 1976 and 2017 and selected the 

names of the 12 Apostles, which might contain a strong influence of cognitive bias in the western culture. 

We investigated the cognitive bias of the inventor's name, the network patterns of co-inventors, and the 

relevance of specific technical achievements by name. As a result, we found that there exists a tendency of 

the preeminent inventor name in the particular innovation area; we further discussed possible cognitive 

biases and factors in forming organizational sub-culture.

Keyword: cultural characteristics, sub-culture, cognitive bias, USPTO, name

서론

최근 주요 혁신 기업들을 살펴보면 기업마다 독특하고 강한 조직 문화를 가진 것을 볼 수 있다

예 스타벅스 파트너 월마트 동료 구글 구글러 삼성 삼성맨 강한 조직 

문화는 구성원에게 내외재적으로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조직의 성과 향상을 가져온다 조직의 가

치와 규범이 구성원 전체가 공유하거나 내재화되었을 경우 조직 문화는 조직의 공식적인 통제 시

스템을 대체하는 효과를 발휘하기에 조직의 비용을 감소시키는 장점도 있다 하지만 조직문화 특

성과 성과 간 연관성에 대한 조직문화 특성론이 최근 비판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비판의 

근거로 문화의 단일성과 보편성을 가정하였고 사회 산업 그리고 동일 조직에서 발견되는 중요

한 차이조차 간과하고 있다고 하였다 열정 성과 간 관계를 분석한 최신 논문에서 서로 다

른 내재적 문화적 차이를 가진 국가 간에 성과를 비교하면 문화에 의한 성과 차이가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의 논문에서는 이러한 영향이 강한 조직문화 뿐만 아니라 다양한 서브 컬처

에 의한 영향을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는 연구들은 조직의 성과를 나타내는 항

목이 강한 조직문화 만으로 규정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으며 다양한 서브 컬처와 성

과 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실증적인 방법론의 필요성을 이야기한다

지식산업에 관련된 경제적 주체로 학자와 발명자를 들 수 있다 발명자는 학자보다는 경제적 이

익을 추구하는 혁신 활동에 관심이 있고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발명 분야를 결정하고 협업 

관계를 구성하기도 한다 예 협업사례 이러한 혁신 활동들은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

기 위한 의사결정 과정의 하나로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혁신 활동의 주체인 발명자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혁신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영

향을 미칠 수 있는 서브컬처인 이름에 대한 인지적 편향에 대한 탐색적인 접근을 하고자한다

사람의 이름은 태어날 때 외부로부터 주어지며 통상적으로 스스로 바꿀 수 없고 의미를 함축

하며 그 의미가 암묵적으로 공유된다 이러한 특징으로 이름은 인지적 편향 자기충족적 예

언 을 포함한 여러 가지 인지적 편향을 만들어 낸다고 잘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발명자 네트워크에 대한 분석과 함께 발명자의 최종 혁신활동 결과물인 특허 분야

에 대한 상관분석을 통하여 조직의 서브 컬처 이름에 대한 인지적 편향 와 혁신 성과 간 연관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장에서는 개인과 기업의 이름에서 발현되는 인지적 편향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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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기존 문헌 연구를 조사하고 장에서는 연구 질의와 분석방법을 설명한다 장과 장에서는 주

요 연구 결과와 함께 연구에 대한 함의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한다

이론적 배경

의미론적 접근으로서 이름

개인에게 부여된 이름은 매우 다양한 구성과 형태를 가지고 있다 이름 은 개인

이 속하는 가족 또는 집단에서 다른 사람과 구분되어 특정될 수 있는 특성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성 은 개인이 속하는 가족 또는 집단을 지정하고 있다 또한 중간이름 

과 별명 등도 개인에게 부여되어 사용되고 있으나 문화와 지역에 따라 사용 여

부 및 중요도는 다르게 인식되고 있다

이름은 개인이 가지는 특성 중 하나로서 사회적 관계에서 개인을 바라보는 의미론적 인지적 편

향을 발현시킬 뿐만 아니라 개인의 운명까지 결정된다는 연구가 있다 특히 동아시아의 경우 이

러한 이름에 의한 인지적 편향을 긍정적으로 발현시키기 위하여 신생아의 이름을 지을 때 많은 다

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이런 연구들은 성명학 또는 

라는 형태로 음운학적 발음 소리학적 의미론적 방법론으로 접근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방법들은 아직 과학적으로 명확하게 검증되지 않고 있어 학계에서 정설로 받아들여지지는 않

는다 다만 의미론적 접근 방법의 경우는 오래전부터 다양한 분야에서 실증적으로 접근한 사례들

이 있다 과 의 연구에서 사람의 이름이 가지는 고정관념 이 일정 

부분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고정관념에 의해 특정 인종의 이름으로 

분류되는 인물들의 이력서 평가실험을 통하여 고정관념이 직업적 평가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도 있다

자신의 이름에 대한 의미를 분석하기 위하여 인간의 반응을 생리학적으로 분석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예를 들어 인간이 자신의 이름을 들을 경우 우측 상측두엽 등의 조직의 혈류량이 증가한

다는 연구 피실험자가 자신의 이름으로 불렸을 경우와 자신이 좋아하는 이름으로 불렸을 경우

를 뇌파 측정기 오라측정기 혈압계 등으로 생체 반응을 측정하여 좋아하는 이름으로 불렸을 

경우에 더욱 더 좋은 생체 반응이 나타난다는 연구 등이 있었다 최근까지도 좋거나 나쁜 이름

에 의한 에너지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생체 신호 측정을 통하여 분석하려는 연구가 지속되고 있

다 이러한 연구들을 통하여 이름이 가지는 특성이 인간의 생체적 변화뿐만 아니라 의사결정 

과정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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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과 인지적 편향

인지적 편향 혹은 인지적 함정이라는 것은 불확실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개인의 가진 지식 및 

정보 그리고 결정을 내리는 상황에서 비합리적인 추론이 개입되는 패턴을 의미한다

은 인간의 비합리적인 추론 과정에 대한 다양한 실증 연구를 통해 사람들이 상황

을 인식할 때 발생하는 왜곡과 그로 인한 사람의 판단과정과 행동에 대해 연구하였다 인지적 편

향 중에는 고정관념 이라는 항목이 있으며 사람이 가지는 이름도 이러한 고정관념을 

만드는 요인 중 하나이다 그리고 자기가 속해 있는 집단의 고정관념에 따라 행동할 때 자기충족

적 예언 이 실현되는 경우가 많다

자기충족적 예언이란 인지적 편향 중 하나로 기대와 믿음을 가지면 결국 그 사람이 기대되는 

방향으로 행동하고 성취하도록 이끌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이 이론은 세기 사회학자 로버트 

머튼에 의해 자기실현 예언 이라는 표현을 만들어 내고 구조와 결과를 공식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사람들이 어떤 상황을 마음속에서 실제라고 결정해버리면 결국 그 상황이 실제가 

된다고 주장한다 사람은 객관적 상황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해석한 상황에 반응하기 마

련이며 그러한 반응들이 모이면 해석한 그대로 상황이 전개되는 경우가 많다 그는 이 이론을 다

양한 상황에 적용하였으며 자기충족적 예언 이라는 용어로 정의 하였다

사람들이 자신의 이름에 맞는 직업을 선호한다는 지명 결정론은 이 기쁨 을 의

미하는 사람들에 대한 지그문트 프로이트의 사례를 인용하면서 칼 융에 의해 제안되었다 지명 결

정론은 인간은 자신과 관련 있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선호한다는 암시적 에고주의

또는 유전적 계승 의 자손들은 유전적으로 에 적합 이라는 형태로 설명한다 하지만 이

러한 연구의 방법론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름 글자 효과 는 알파벳의 모든 문자를 순위를 묻는 질문에서 자신들의 이

름과 관련된 문자를 선택한다는 이론이다 벨기에의 심리학자 조제프 너틴에 의해 년에 발견

된 이름 글자 효과는 개국 이상에서 개의 문자 체계를 사용하는 수십 개의 연구에서 반복되었

고 이러한 경향이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생일과 관련된 숫자에서도 발견되었다

사람들은 자신이 태어난 달의 날을 나타내는 숫자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다 다만 대부분의 연구

에서 이러한 경향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다

최근의 연구에서는 사람의 외모는 이름을 따라간다 고 주장하고 있다 의 안로르 셀

리에는 연구에서 누군가의 사진 한 장을 보여주며 해당 인물의 이름을 개 보기 중 고르게 했

다 이론상으로는 정답을 맞힐 산술적 확률이 였지만 실제 정답률은 훨씬 높게 나타났다

또 다른 연구는 스콧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

을 알거나 만났던 사람들은 정확히 그림을 그리지는 못해도 스콧이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 고정

관념을 가지고 있고 이름이 스콧인 사람들은 그 고정관념에 자신을 맞추고 싶어 한다고 설명하

고 있다 등은 이스라엘과 프랑스에서 실시한 실험에서 얼굴과 이름 간의 관련성을 실증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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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분석하여 문화적 차이와 상관없이 자기 충족 예언이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서구문화권 사람의 경우 이름을 지을 때 오랫동안 영향을 끼쳐온 종교의 영향력과 그에 

따른 내재적 인지적 편향이 발현될 수 있다 특히 성경에 나오는 예수의 사도 중의 이름을 정하

는 경우가 상당히 많으며 영어권 스페인어 프랑스어 등 언어를 다르게 사용하는 나라의 경우에

도 예외가 아니다 예를 들어 외국에서 가장 흔한 이름인 존 은 사도 중 한 명인 요한이며

독일권에서는 요한 스페인권에서는 후안 프랑스권에서는 장 으로 파생형을 사용

하여 이름을 짓는다 표 참조  

연구 목표 및 방법 

본 연구는 서구문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주요 사도의 이름과 파생형을 가진 발명자네트워

크를 중심으로 발명자 이름에서 발현되는 인지적 편향이 기업의 혁신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특허출원 분야 및 빈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특허를 출원하는 

과정에서 공동출원자 간의 관계를 분석하여 인지적 편향에 따른 협업 패턴이 보이는지를 확인하고

자 한다

발명자의 이름과 특허 간 연관 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년 미국 특허청에 등록된 모

든 특허 데이터 수집하였다 발명자의 이름은 인지적 편향이 상대적으로 강할 것으로 예상되는 성

경 나오는 사도의 이름과 그의 파생형만으로 제한하여 탐색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분석 대상인 

미국은 기독교 문화가 일반적이며 미국 성인 가 기독교인 성

경에서의 사도의 이름은 문화적 종교적으로 그 중요도의 차이가 거의 없고 기독교 문화권에서 

자주 사용되고 있다 사도 이름 및 파생형 이름 비율이 전체 인구비 표 미국 출생자 분

포 참조

발명자의 혁신 활동을 분석하기 위하여 발명자별 특허출원 분야 및 빈도를 함께 수집하였다 특

허 출원 분야는 특허에 정의된 코드 을 활용하였다 

코드별 기술 분야에 대한 설명 코드는 

코드를 발전시켜 특허에 대한 보다 정확한 출원 분야에 대한 분류를 제공하고 있으

며 미국 특허청에서 조회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절차는 그림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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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연구 수행 절차

특허 데이터는 년 월 일 기준 미국 특허청에 등록된 모든 특허를 대상으로 코드

발명자 이름을 포함한 정보를 수집하였다 등록된 특허는 총 건이며 코드가 중복으

로 정의된 경우 중요한 코드인 데이터만 대상으로 하여 정리하였다 정리된 데이터는 

총 건이며 특허 건수로는 건이고 특허 건당 평균 명의 발명자가 매핑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허 데이터와 발명자 정보의 이름을 모든 데이터가 존재하

는 경우만 조합 하여 총 건의 데이터를 분석 대상으로 최종 확정하였다

표 주요 나라별 사도 이름 변화형 예시

가톨릭 개신교

등 등 베드로 베드로

안드레아 안드레

등 등 등 대 야고보大 야고보

등 등 등 요한 요한

필립보 빌립

등 바르톨로메오 
나타나엘

바돌로매 
나다나엘

토마스 도마

등 등 등 마태오 마태

등 등 등 소 야고보小 알패오의 아들 
야고보

유다 타대오 다대오

등 시몬 시몬

등 등 등 마티아 맛디아

사도의 구성은 성경에 따라 또는 해석에 따라 상이한 부분이 있다 

사도 본 연구에서는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는 정의로서 가룟 유다

와 바오로를 제외한 명을 사도로 정의하였다 사도의 이름은 라틴어에서 기원하여 서구권 

각 나라에서 매우 다양한 형태의 이름으로 변화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주요한 나라의 변화형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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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표 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의 특허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므로 영어 이름을 표준형으로 하며 나라

별 이름의 변화형은 영어의 이름으로 변환하여 사용하였다 각 이름의 변화형은 

과 같은 분류에 의하여 

되었고 최종적으로 개의 변화형 이름 개의 표준형 이름의 

을 구성하였다 이때 와 의 변화형이 중

복이 많고 구분이 쉽지 않아 두 개의 이름은 로 통합하였다 또한 성경에서 나오는 

와 는 부자지간으로 영어 표현으로는 로 동일한 이름을 가지고 있어 

통합하여 처리하였다

미국 내 전체 인구 대비 사도 이름의 변화형을 가진 사람의 비율을 추출하고 이를 특허 출원

한 발명자 이름의 비율과 비교하기 위하여 미국 출생자 데이터를 확보하였다 

년 월 일 기준 발췌된 데이터에서 년까지 출생 등록한 

미국인은 총 명 여성 명 남성 명 이며 미국 출생자 중 사도 이

름의 변화형을 가진 사람은 총 명 여성 명 남성 명 으로 전체 출생자

의 이다 이를 기반으로 특허 출원 가능한 발명자의 연령대를 계산하여 

반영하였다 계산은 기존의 연구에서 차용하였으며 최근 년간 최소 연령 세 이

상 평균 발명자 나이는 세 표준편차는 로 나타났다 커버리지의 시그마를 적용

한 결과 세로 출원인의 나이를 한정하였다

그림 모드 네트워크 분석 개념

네트워크 분석에서 주요한 정량적 지표로는 연결성 평균 응집성 과 중심성

을 들 수 있다 또한 중심성은 근접 중심성 매개 중심성 

과 고유벡터 중심성 으로 나누어 분석할 수 있다

이 지표로 모드로 변환된 발명자 간 관계를 정량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네트워크 관련 분석은 연결망 분석 프로그램인 를 사용하였으며 은 

와 을 사용하였다 실제 분석에서는 특허와 발명자 간의 관계를 직접 연결하여 분석하는 

모드 네트워크 분석이 아니라 발명자와 연결된 특허 노드를 제거하고 발명자 간의 연관성을 찾

아보는 모드 네트워크 분석 기법을 사용하였다 모드 네트워크 분석은 두 개의 서로 다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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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워크 집합에서 생성되는 관계망을 분석하는 기법이다 모드 네트워크 분석이 가능하기 위해

서는 두 개의 집합 사이에 직접적 연결이 없어야 하며 이 분석을 통하여 직접적 관계가 없는 집

합 간의 관계를 간접적 관계를 도출할 수 있다 그림 는 모드 네트워크 분석을 도식적으로 

표현한 내용이다 과 는 특허 를 공동 출원하였고 와 는 특허 을 

공동 출원하였다 이때 보이는 관계에서 특허 와 을 제거하면 및 간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도출할 수 있다 이렇게 하여 서로 직접적인 연결이 없는 발명자 간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연구결과 및 논의

발명자 이름 별 특허출원 분야 및 빈도 분석

발명자의 이름별로 출원된 특허의 코드 분포를 분석하였다 코드 별로 사도

의 이름 간 분포를 미국의 출생자 정보를 활용한 인구 구성비와 비교한 분포는 표 와 같으며

이를 이름별로 특허의 코드 간 분포를 도식화한 결과는 그림 과 같다  

표 미국 출생자 수로 보정한 코드 별 발명자 이름 분포

코드

평균

인구구성 

비율

출생자 수 
보정

이름별 연구 분야 비율은 아주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으나 일부 특이한 형태를 보이는 발명자 

이름은 다음과 같다 인구 구성이 크면서 비율 이상 평균 대비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를 

보면 건축 건축 섬유 및 종이 건축 등이 있

다 표 에서 이상 큰 경우 이탤릭체로 이상 작은 경우 볼드체로 표기함 은 

전기 와 신기술 분야를 제외하고 모두 이상의 차이를 보이나 인구 구성상 비율이 낮아 

편이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Vol.9, No.2, February (2019)

ISSN: 2383-5281 AJMAHS

Copyright 2019 HSST 841

즉 및 는 건축 부분에 특허를 출원하는 경향이 강하고 는 섬

유 및 종이 부분에 특허를 출원하는 경향이 약함을 알 수 있다 평균 대비 이상 차이가 나

는 개의 경우 중 개의 경우 건축 건축 건축 가 건축 부

분으로 사도의 이름을 가진 발명자들은 건축분야에서 특허를 출원하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다

그림 발명자별 특허 출원 분야별 특허출원 비율

발명자간 협업 패턴 분석

모드 네트워크 분석한 결과는 전체 발명자 노드는 개 엣지는 개이며 평균 는 

는 는 으로 계산되었다 이름별 계산 결과는 표 과 같다

표 각 발명자별 모드 네트워크 분석 요약

구분 노드 발명자 엣지 발명자간 평균 

전체

발명자별로 살펴보면 은 평균 와 가 높은 데 반해 는 

와 가 낮음을 알 수 있다 인구 구성비 에 비

해 특허 출원 비율 이 낮은 사실과 함께 보면 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보다 특허를 출원하는 경향이 높다 즉 혁신 활동이 활발하

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Copyright 2019 HSST842

그림 와 표 는 발명자네트워크의 매개 중심성 값을 중심으로 도식

화한 결과이다 매개 중심성은 네트워크 내에서 하나의 노드가 매개자 또는 중재자 역할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이므로 각 노드의 크기를 매개중심성의 강도를 의미한다 매개 중심성이 큰 노드는 

그리고 이다

그림 매개중심성으로 본 모드 분석 결과 

흥미로운 점은 인구구성비가 상대적으로 낮은 라는 이름의 매개 중심성이 크게 나타

나고 있고 상대적으로 인구구성비가 큰 라는 매개 중심성이 상대적으로 낮다 즉

특허 출원 활동 측면에서 는 다른 연구자들과 관계 및 교류가 매우 활발함에 반면

는 평균 도 상대적으로 낮고 매개 중심성 측면에서도 높지 않아 연구자들 간의 관계 

및 교류가 활발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표 가지 중심성 지표 값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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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지표로 근접중심성 과 고유벡터 중심성 에서도 

중심으로 분석하였는데 표 와 같이 두 개의 지표에서도 가 활동성 면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결과를 나타냈다

결론 및 향후 연구과제

미국 특허청의 특허 데이터를 통하여 발명가와 특허의 출원 분야 및 빈도를 분석하였고 발명자 

간의 협업 패턴을 보기 위하여 모드 네트워크 분석을 하였다 분석의 결과 인구 구성비를 보정

기준으로 발명자의 이름과 특정 특허 출원분야 간에도 평균보다 이상의 차이가 나는 결과를 

일부 발견할 수 있었다 연구결과 및 는 건축 부분에 특허를 출원하는 경향

이 강하고 는 섬유 및 종이 부분에 특허를 출원하는 빈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발명자 

간의 협업 패턴에도 라는 이름의 발명자가 다른 발명자 보다 협업적이라는 결과를 찾을 수 

있었다

분석에서 사용된 데이터는 미국 특허청에 등록된 발명자 이름 중 서구문화의 영향으로 인지적 

편향이 강할 것으로 가정한 사도 이름의 파생형을 수집하고 이를 인구 구성비로 정규화하여 비

교분석을 하였다 따라서 이름에 대한 인지적 편향이 없다면 발명자와 특허 출원 분야 간 연관 관

계 및 교류의 빈도는 인구구성비와 매우 유사하게 나타나야 한다 하지만 분석 결과 이름이 가진 

인지적 편향과 특허출원 활동이 일정 부분 연관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결론적으로 특정 발명자의 이름에 대한 인지적 편향이 특허출원 활동 분야와 협업 과정을 결정

하는 데에 강하게 영향을 미쳤다고 일반화하기는 어렵지만 일부 경향성은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이름에 대한 인지적 편향이 조직구성원의 혁신성과와 협업패턴을 이해하기 위한 서브 컬쳐

인자로서 중요한 가능성을 보였다는 대에 의의가 있다 향후 연구는 인지적 편향에 영향을 미치는 

문화적인 요소 특히 프랑스 권역 그리고 중성적 이름에 대한 성별 인식 차이 예 과 

등 다양한 환경적인 요소들에 대하여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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